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구입한 중고차, 사고 이력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글_김현윤 팀장<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무사고 차량으로 설명해 계약했는데, 사고 수리 이력 있는 차량

고 씨(경기도 고양시)는 2015년 4월 7일 인터넷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 2014년식 BMW 차량을 등록비

까지 포함해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매상사를 방문했다. 막상 가보니 중고차 매매업자는 

급발진 증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2014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2,420만 원에 나왔는데 1,800

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구입을 권유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해당 차량이 다른 주차장에 있는데 무사고 차량이니 걱정하지 말라 했고, 고 씨는 사

업자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의 사진만 보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막상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표를 확인해 보니 사고 수리 이력이 있었고, 이에 대해 매매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

절당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이 가능할까?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 배상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표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843건으로, 2014

년의 경우 459건 접수돼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그중 중고차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달라 피해 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 

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사고 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 31건(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 차량 여부 등을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는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

거나 사고 부위를 축소 고지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인 뒤 나중에 사고 차량으로 점검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표

를 줬다면 배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 자동차 매매업/공정거래위원회 고

시 제2014-4호)에 의하면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 배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허리 디스크 시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배상액
글_김경례 팀장<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 법학박사>

신경성형술 후 추간판염이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액은?

신청인(남, 30대)은 외상없이 갑자기 허리통증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개월 동안 3차례 수핵 및 신경성

형술을 받은 후에 추간판염으로 진단받았다. 그로부터 보름 후에 다른 병원에서 척추유합술을 시술받고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하였는데, 의사의 책임과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보존적 치료를 생략하고 시술한 점, 시술 후에 발생한 감염에 대한 책임

추간판은 수핵(젤라틴 성분의 조직)과 섬유륜(섬유테, 추간판 외부를 양파껍질처럼 원형으로 둥글게 싸

고 있는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다. 추간판은 척추 뼈 사이에 있는 관절연골로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

수하는 완충작용을 한다.

외상이나 퇴행성변화에 의해 섬유테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안에 있던 수핵이 밖으로 튀어 나와 주위 조

직(특히 척수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일으킨다. 이러한 통증, 요통 및 주

변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좋아진다. 이는 서서히 염증반응이 없

어지고 수핵의 수분이 감소되어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본 건의 경우도 외상없이 갑자기 발생한 통증이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나 안정, 소염진통제 복용 등을 

6~12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원칙이다. 수핵성형술이나 신경성형술은 수술에 준하는 위험성 

(침습적 치료)이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증상의 재발이나 감염 발생,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야 할 의

무가 있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생략하고 침습적인 시술 전에 위험성, 효과 등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세 차례나 

시술을 한 점, 마지막 시술 후 염증반응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 시술은 염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인다. 따라서 시술에 따른 의사의 책임(설명미흡 및 주의소홀)이 인정돼, 시술비용(약 900만 원)의 60%

와 위자료 200만 원, 총720만 원에 합의했다.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란?

• 변성된 추간판(디스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추간판이 돌출되는 것으로 나이

가 들수록 돌출 빈도가 높아지는 노화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추간판 높

이가 감소되어 신경근이 이완되어 신경근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되고, 수핵이 신경근

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신경근 길이가 길어지는 생체 특성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척추 수술은 보존적인 치료를 한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